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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비즈니스 활동뿐만 아니라 CSR 활동도 큰 효과

를 거두고 있다. 글로벌 기업 시스코는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팔레스타인 IT 발전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150억 원을 

투자했다. 3개 아웃소싱 회사를 육성하고, IT 벤처 육성과 

스타트업 회사 투자도 했으며, IT 벤처기업인과 청소년 교

육, 멘토링, 네트워킹 활동을 실행한 것이다. 특히 미국 

ODA 기관인 USAID와 함께, 40개 학교 12개 학생 클럽의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시스코 아웃소싱 IT기

업들은 고용률이 65% 증가했고, 학생들의 엔지니어링과 컴

퓨터 전공 학교 진학률은 20% 증가했다.4)

비즈니스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나가다

IT분야는 아니지만, 한반도에도 남북 간 경제협력 실험들

이 있어 왔다. 지금까지 지속되는 대표적인 모델은 한국 수

출기업의 자체 브랜드 제품 혹은 OEM 제품의 생산 아웃소

싱 공장들이 운영되는 개성공단5)이다. 물론 정치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대한민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었지만, 모범적인 남북 간 아웃소싱 협

력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실험은 유엔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

총장이 2013년에 발족시킨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6) 이니셔티브의 2014년 제1회 연례회의에서, 

개성공단이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범 사례

로 소개가 된 것이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의 장소 내에서는 개성공단 공동브랜드인 

시스브로SISBRO 제품이 전시되어 10개국 150

명 이상의 세계인들에게 소개되었다.7)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강조한 혁신적 

기업가정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는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켰다.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새

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기업가정신은 어떤 척

박한 환경에서도 희망을 만들고 미래를 발전

시킬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

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을 프리미엄 요

소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실험

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

야 한다. 신뢰가 형성된 환경에서 기업가정신은 살아 움직

일 수 있을 것이며, 경제운명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

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실험들이 가능할 것이다. 기업이 

평화에 기여하고, 평화가 기업, 경제, 사회를 성장시키는 새

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2015년 5월 19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한국 발족식 개최 사진

4)	 http://csr.cisco.com/casestudy/commitment-for-palestine 
5)	 �https://www.kidmac.com/kor/main.do
6)	�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tion/peace. 2015년 5월 19

일 서울에서 열린 ‘201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기업 지도자회의(UN Global Compact 
Korea Leaders Summit 2015)’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현대아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삼덕통상, 나

인JIT, 제씨콤 기업 대표 참석 하에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한국 발족식이 개최되었다.

7)	� http://www.unglobalcompact.kr/wp/?pageid=3&page_id=2583& 
uid=822&mod=document 

안젤라 강주현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Global Competitiveness Empowerment Forum: GCEF) 

설립자 겸 상임대표로 연대영문학과 학사와 하버드케네디스쿨 석사를 졸업하였고,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을 역임하였으

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 KOTRA 해외CSR 자문위원,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글로벌 CSR 트렌드

지난 8월 하순에 있었던 남북 긴장상태는 다행히 잘 해결되었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주식시장

과 환율 등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 경영은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에 많이 좌우된다. CSR과 비즈

니스 협력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외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자.

글 안젤라 강주현 ㅣ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경제운명공동체

70여 년 동안의 분쟁 속에서도 협력의 싹이 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1948년부터 시작되어 근 

7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IT기업들이 기업가정

신으로 만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평화에 기여하는 비즈

니스를 함으로서 경제운명공동체 의식이 고취되고 있다. 

첫 번째 협력 유형은 아웃소싱이다. 세계 최고의 IT 네트

워킹 기업인 시스코CISCO 이스라엘 지사는 2008년부터 이

스라엘보다 노동력이 50% 저렴한 팔레스타인의 IT기업에 

아웃소싱을 맡겨 왔다. 팔레스타인 정보통신기업협회에 따

르면, 현재 총 3,0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IT 아웃소싱은 요르단 강 서

안지구(웨스트 뱅크West Bank) GDP의 10%나 차지하고 있으

며,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64%의 성장률을 보였다. 마이

크로소프트, HP, 인텔의 이스라엘 지사들도 이러한 성과에 

이바지한 주역들이다.1) 

팔레스타인 기업에 아웃소싱을 주면 가격 경쟁력도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1948년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됨으로서 남북 

분단이 된 한반도에 사는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

다. 만약 남북통일이 되어도, 서로 다른 정체성으로 진정한 

통합에 시간이 걸렸던 독일 통일처럼, 남북 간 문화 차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업계 IT 시

스템을 개발하여 미국 글로벌 제약기업 머크Merck사에 납

품하는 이스라엘 IT 기업 컴플라이Comply사 CEO 가이 안

바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화 격차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팔레스타인의 IT 엔지니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직설적이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인도나 동유럽 IT 엔지니어들보다 오히려 

의사소통이 더 수월했다는 것이다.2)

두 번째 협력 유형은 공동창업이다. IT분야가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 간의 공동창업

이 늘어나고 있다. 아예 두 그룹을 전문적으로 매칭해주는 

기관도 생겨났다. MEET(Middle East Education through 

Technology)는 MIT 출신 선생님이 가르치는 3년 교육과정

과 창업 아이디어 교환 네트워킹 및 공동 코딩작업 이벤트 

등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고등학생들 간의 공동

창업을 도와주고 있다.3) 

세 번째 협력 유형은 벤처투자이다. 이스라엘의 유명 벤

처투자기관들은 유망한 팔레스타인 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투자를 원하는 

팔레스타인 기업으로서는 이스라엘과의 비즈니스 관계나 

투자 확보 노력이 다른 중동 국가 벤처투자기관들에게 알

려지지 않도록 조용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다고 한다.

1)	� http://www.economist.com/blogs/schumpeter/2014/02/it-west-bank 
2)	� http://www.fastcompany.com/1711414/palestinian-tech-firms-fueled-

israel-google-cisco-intel 
3)	� http://www.economist.com/blogs/schumpeter/2014/02/it-west-bank


